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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콩에는 비린내, 알레르기, 소화억제효소 등 식미저해인자도 포함되어 있다. 두유

를 제조할 때에는 저해인자들의 제거를 위한 열처리과정을 필수로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타 유용 영양 성분들도 같이 소실된

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식미저해인자들이 제거된 품종을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콩의 비린내는 hydroperoxide

를 생성하는 효소인 Lipoxygenase의 활성이 관여하는데 본 연구는 Lx1, Lx2, Lx3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하여 무비린내 품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는 Williams82(대조군), 미소(lx1lx2lx3), 진품콩(lx2lx3), 단미2호(lx1lx2)를 활용하였다. 실험 방법은　2019년 동일 

조건(포장, 파종시기 등)에서 생산된 종자를 70% EtOH에 30초간 소독 후, 멸균수에 침종하고 23℃ 암조건을 처리하였다. 침

종 후 0, 1, 6, 12, 24, 48시간 째 종자를 샘플링하여 RNA를 추출하고, cDNA를 합성한다. real-time PCR을 수행하여 각 비린내 

유발 인자들(Lx1, Lx2, Lx3)의 발현 양상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Lx1 유전자의 발현양을 살펴보았을때 대조군인 ‘Williams82’는 침종 후 48시간째에 발현양이 0시간째 대비 약 4배가 증가하

였고, Lx1이 결여된 ‘미소’와 ‘단미2호’에서는 시간에 따른 발현양의 차이가 없었다. Lx2, Lx3가 결여된 ‘진품콩’에서는 침종 

후 1시간째에 Lx1의 발현양이 미미한 수준까지 감소했다가 48시간째에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Lx2 유전자의 발현양상은 Lx1

과는 반대로 ‘Williams82’에서 침종 후 48시간째에 0시간째 대비 약 1.5배 감소하였고, ‘미소’, ‘진품콩’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단미 2호’는 12시간째에 침종 전보다 발현양이 감소했다가 24시간째에 다시 증가하였다. Lx3 유전자는 ‘Williams82’

에서 침종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현양이 서서히 감소하였고, ‘미소’는 전체적인 발현양이 대조군에 비해 낮았으나, 감소하

는 양상은 비슷하였다. ‘진품콩’은 침종 후 Lx3의 발현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48시간째는 0시간째 대비 6배 이상 감

소하였으며 ‘단미2호’는 처리시간에 따른 발현양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 lipoxygenase가 발아시간에 따라 변

화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양상이 비린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후 단백질 발현 양상과의 상관

관계 및 관능검정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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